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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쇼크와석유화학
두바이 국영 두바이월드의 채무불이행 선언에 따른 두바이쇼크가 얼마나 지속될지 세계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
두세우고있다고한다.
물론 두바이쇼크로공황상태에빠졌던증시가안정을되찾기시작해큰파장을일으킬것으로는생각되지않는
다.
미국증시는두바이쇼크이후첫개장인 11월27일 1.48% 하락했다.
하지만, 하루에 7% 수준으로 폭락했던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비하면 하락률이 미미했고, 영국 증시는 0.99%,
독일은 1.27%, 프랑스는 1.15% 상승했다.
코스피지수역시상당한충격을받았으나건설대기업들의충격이예상보다는크지않아반등이상으로상승할
가능성도나타나고있다.
특히, 석유화학 시장에서는 두바이쇼크의 영향으로중동의 석유화학신증설이타격을 받아시황이 반등하지않
을지상당히기대하고있을것으로생각된다. 
두바이쇼크가단순히건설부문에만영향을미치지는않고중동전반으로확대될가능성이없지않기때문이다.
만약, 중동의석유화학신증설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면 2009년 초부터 10월까지불었던중국수요
증가이상으로국내석유화학기업들에게는긍정적인파장을몰고올것이확실하기때문이다.
그러나석유화학에미치는영향은생각보다는미미할것이확실시되고있다.
중동의 석유화학 신증설 프로젝트가 이미 마무리단계에 들어섰고 두바이쇼크는 석유화학 플랜트 가동과는 별
상관관계가없기때문이다.
설혹상관관계가있다고하더라도글로벌수급에영향을미칠정도로차질을빚지는않을것으로보여기대하고
있다면일치감치기대를접는것이좋을듯싶다.
2008년리먼브러더스사태때는상당기간파장이일파만파로번졌으나두바이쇼크는국가부도와다를바없는
국영기업의부도사태이기때문이다.
심리적충격이컸지만부실규모가리먼브러더스사태때의 10분에 1 수준에불과해글로벌금융시장에미치는
충격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두바이월드의부채규모는약 593억달러로리먼브러더스의당시부채 7000억달러와는비교가되지않고, 두바
이 전체의 부실도 800억달러에 불과해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한 미국 금융기관의 손실규모 2조7000억달
러와는엄청난차이가있기때문이다.
다만, 두바이월드에 막대한 자금을 공급했던 유럽 국가에 수출할 때에는 잠재적 부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측면
에서주의가요구되고있다.

석유화학은 외부적 영향에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시점
이아닌가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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